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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률 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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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

전문인 칼럼

피치 못할 사정으로 취업영주권을 

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스폰서를 바

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

오늘은 이 경우에 대해서 3가지 경

우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

하겠습니다.

1) Labor Certification (L/C)과 I-140

이 승인 되었으나 I-485를 접수하기 

이전에 회사를 옮긴 경우, 또는 I-485

를 접수한 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

긴 경우

이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L/C와 

I-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

진행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첫 단계

인 L/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 

그러나 이 경우에는 L/C가 접수된 

날짜인 priority date(우선 일자)을 유

지할 수 있습니다.

2) LC와 I-140이 승인되었고 I-485가 

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

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

전 고용주를 통해 이미 접수되어 승

인된 L/C와 I-140을 그대로 유지하

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. 

그러나 L/C와 I-140을 유지하면서 

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이 혜택을 

받기 위해서는 새 직장의 일자리가 

승인된 L/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

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

이 경우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

장에서 맡을 업무가 L/C상의 업무

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을 수 

있습니다. 

3) I-140과 I-485가 동시 접수되고 

I-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

승인이 가능한 I-140이 접수된 지 

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

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

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-140을 

I-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, 결과가 

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

도 AC21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

다.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 가능하다

면 I-140과 I-485가 동시 접수된 지 

180일이 지났다 해도 I-140이 승인

된 이후 이직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

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

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

며 승인된 L/C에 기입된 prevailing 

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

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. 

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

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

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

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.

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

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

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한 

후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. 

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

면 처음부터 고용/취업 의사가 없

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

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

이 있을 수 있습니다. 

■ 치과 칼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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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 위치의 중요성

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

란트가 흔들려요,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

부었어요, 고름이 나와요 하시며 내원하

는 환자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. 대게 

이런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과에 

재내원을 권유하게 됩니다.

하지만 가끔은 시술한 치과가 없어지거

나 거리가 너무 멀어 내원하기 힘든 경우

가 있습니다.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

야 하는데 그전 치과와 문제가 될 소지가 

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됩니다. 조심

조심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결하고자 할 

때 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. 다음에 소

개드릴 내용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가 

잘못되어 수정한 경우입니다.

50대 A 씨가 집 근처 치과에서 아래턱 

두 번째 큰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

었습니다. 그런데 수술 당일 마취가 풀리

고 나서부터 수술 부위 앞쪽 치아가 아프

기 시작했습니다.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

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A씨는 좀

더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통증은 수술 이

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라지지 

않았습니다.

일주일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수술한 

치과에 내원해서 수술하신 원장님과 상

의를 한 후에 본원에 내원해서 원인을 파

악하고자 했습니다. 내원하신 이후 진단

을 위해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습니다.

임플란트의 위치가 앞 치아 뿌리와 너

무 근접해 있어서 수술 도중 치아 뿌리가 

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손상

을 입은 치아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

경치료(근관치료)를 시행하기도 합니다. 

하지만 해당 치아에 상부 보철물이 있는 

상태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려고 해

도 기존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신경치

료를 해야 합니다.

신경치료 기간 역시 오래 걸리고 신경

치료를 마무리하고서 다시 상부 보철물

을 제작해야 합니다. 여러모로 환자분한

테는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. 다

른 대안은 잘못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

하고 다시 좋은 위치에 식립하는 방법입

니다. 다시 마취를 해야 하지만 훨씬 간

단한 방법이기에 환자분은 동의해 주셨

습니다.

마취를 하고 기존에 임플란트를 제거합

니다. 다시 적절한 위치에 식립하였고 원

래 심었던 위치는 빈 공간으로 둘 수 없기 

때문에 뼈 이식을 시행했습니다. 처음 내

원하셨을 때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

임플란트가 인접 치아의 뿌리와 떨어져

서 그리고 보다 좋은 위치에 식립된 것을 

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수술 다음날 드레싱을 위해 내원하셨는

데 환자분은 통증이 거의 없었다고 하셨

습니다. 일주일 뒤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

오셨을 때 확인한 결과 처음에 임플란트

를 심고 나서 있었던 앞 치아에 통증이 

사라졌습니다.

A 씨의 경우처럼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

는 주변 치아 혹은 다른 해부학적 구조에 

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치에 식

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영주권 신청 중의 고용주 변경


